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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measure the level of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empowerment and to identify 
any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on the empowerment of nurses. Methods: The study design was a de-
scriptive survey using questionnaires which were given to 381 nurses in C provinc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analysi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s. Results: The 
mean score for nurses’ empowerment was 2.83±0.66. Seven individual characteristics, social support(family, mean-
ingful persons, supervisors, and co-workers) and self-esteem accounted for 23.3% of the variance in nurses’ 
empowerment. Prediction elements influencing empowerment of nurses were salary per month,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supervisors).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nurses’ empowerment. 
Social support by supervisors and self-esteem were confirmed as important factors to increase nurses’ 
empowerment. In addition, raising the monthly average income would increase empowerment of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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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임파워먼트는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간호 실무를 향상하

기 위한 핵심 개념으로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1-6]. 임파워먼

트는 정보의 공유, 적절한 자원과 지지, 그리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하여 확보되는 것으로서 전문인의 독립성을 

증진하며[2], 직무만족의 향상[3,6], 조직몰입의 향상[4]과 소

진의 감소[5]와 관련된다. 궁극적으로는 간호사의 안녕을 유지

하고[2], 이직의도를 감소하여[1,6] 간호사의 경력 유지에 기

여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6]. 국내 간호사의 평균 

이직율이 16.9%이며, 그 중에서도 신규간호사의 평균 이직율

이 31.2%에 이르는 현실을 고려할 때[7], 경력을 유지하고 전

문간호 수행능력과 관련이 있는 임파워먼트의 향상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2,7]. 

임파워먼트는 내적 그리고 외적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

향을 받으며, 조직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되는 구조적 임파워

먼트와 개인의 내적 자원을 주요 원동력으로 보는 심리적 임

파워먼트로 나누어볼 수 있다[2,3].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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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이 가진 내외적인 자원으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

감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정도를 규명고자 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이 가진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

는 모든 긍정적 자원을 의미하며, 직장 상사와 동료, 가족과 의

미있는 지인들과의 관계이다[8,9]. 즉, 한 개인이 의미있는 사

회적 대상으로부터 받는 존경, 애정, 신뢰, 관심, 경청 등의 정

서적 지지로서 직장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감소하여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의미있는 자원을 의미

한다. 사회적 지지는 업무생산성 및 심리적 만족을 향상하고, 

소진, 우울 및 직무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반응을 감소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2,10]. 특히 직장 내에서 상사에 의한 지지

의 형태로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임파워먼트 향상

에 기여하며[2],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지지가 임파워먼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직장 내의 상사와 동료

로부터 지지 정도와 임파워먼트 사이의 관계를 밝힌 연구가 

많지 않아 의미있는 연구 주제로 생각된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의 정의를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

하며[11,12], 자신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자기 존경

의 정도가 높고 스스로를 상당히 가치 있게 평가하는 것을 말

한다[13].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환경에 적절하게 적응하고 나

아가 긍정적인 자기실현에 필요한 요소로서, 궁극적으로 간호

업무성과와 직무만족을 높이는 주요 변인이다[12,14]. 더불어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는 내

재적 힘으로 작용하므로 자아존중감이 낮을 경우에는 우울한 

감정을 쉽게 갖게 되고 정신적인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힘들어

하게 된다[15,16]. 이를 토대로 자아존중감은 내적으로 변화

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개인의 내적 자원으로 작용하며, 임

파워먼트는 개개인에게 부여된 재량권 혹은 책임을 의미하므

로 자아존중감이 임파워먼트의 향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2,16]. 

임파워먼트는 간호사의 직무만족의 향상을 통하여 이직의

도를 감소하는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으므로[6,17], 

간호사의 임파워먼트를 향상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은 중요

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서, 간호사의 외적 자원인 상사 및 동료를 포함

한 사회적 지지와 내적 자원인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확인하

고자 수행하였다. 간호사 개인이 인지하는 내외적 자원이 임

파워먼트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가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임파워먼트 향상의 전략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과 임

파워먼트의 수준을 파악하고,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간호사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임파워먼트의 수준

을 확인한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파워먼트의 차이를 확인

한다.

간호사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과 임파워먼트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간호사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종합병원 이상 규모의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과 임파워먼트의 수준을 파악하고,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

사연구이다.

2. 연구도구 

1)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이 가진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

는 모든 긍정적 자원을 의미하며, 직장 상사와 동료, 가족과 의

미있는 지인들과의 관계를 의미한다[8,9]. 본 연구에서는 Zimet 

등[9]이 개발한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

cial Support (MSPSS)를 Shin과 Lee[18]가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와 Thomas와 Ganster[8]이 개발하고 Youn[19]의 연구

에서 사용한 척도 중 상사의 지지, 동료의 지지에 해당하는 문

항을 사용하였다. 총 28문항의 도구로 가족의 지지 4문항, 의

미있는 주요 타인의 지지 8문항, 상사의 지지 8문항, 동료의 

지지 8문항으로 이루어졌다. 5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Shin과 

Lee[18]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89였고, 본 연구에서

의 Cronbach's ⍺는 .94였다. Youn[19]의 연구에서 상사의 

지지 Cronbach's ⍺는 .88, 동료의 지지는 .84였고, 본 연구에

서 Cronbach's ⍺는 상사의 지지는 .93, 동료의 지지는 .93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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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자신

에 대한 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말한다[13].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가 고안한 척도

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Kang 등[11]과 Ryu 등[12]의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긍정적

인 자아존중감에 관한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관한 5문

항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Likert 4점 척도로서 긍정

적인 문항에 대한 응답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

렇다(4점)이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

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Ryu 등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80이었고[12],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는 .82로 측정되었다. 

3) 임파워먼트

임파워먼트는 조직 내의 의사결정이나 일을 집행하는 과정

에서 개개인에게 부여된 재량권 혹은 책임, 그리고 정보 공유 

등을 통한 권한의 배분을 의미한다[20].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Chandler[21]이 개발한 Conditions for Work Effec-

tiveness Questionnaire (CWEQ)로서 Koo[22]가 수정하여 

사용한 확인한 정보, 지지, 자원, 그리고 기회의 4개의 하위 척

도를 측정하기 위한 22문항이다. 5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

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파워먼트가 높은 것을 의미한

다. Koo[22]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94였고, 본 연구

에서의 Cronbach's ⍺ 또한 .94였다.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충남 지역에 소재한 종합병원 이상 규모의 병원

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381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표본

의 수는 G*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고, 다중회

귀분석을 위한 변수 12개, 유의수준(⍺) .05, 검정력(1-β) .80, 

효과크기 0.05일 때, 최소 358명이 필요하였고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총 43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E대학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EU 13-23)을 

받은 후, 해당 병원의 간호부에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설문지를 의뢰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자

료수집 중에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다는 것과 

자료는 연구목적에만 사용할 것을 설명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설명을 듣고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한 후에 설문조사

에 응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8월 5일부터 8월 19일

까지이며, 불충분한 설문지를 제외한 381부를 본 연구의 자료

로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

의수준 .05 수준에서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분석방법

은 다음과 같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및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과 임

파워먼트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파워먼트 차이는 in-

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를 이용하였다. 

ANOVA test 후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Scheffé test

로 사후 검증하였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과 임파워먼트 사이의 상관관계

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사의 평균 연령은 28.23세이었고, 25

세 이하가 136명(35.7%)로 가장 많았고, 36세 이하가 30명

(7.9%)로 가장 적었다. 결혼 여부는 미혼이 293명(76.9%)로 

기혼에 비하여 약 세 배가 많았다. 병원 경력은 평균 3.24년이

었으며, 5~9년이 110명(28.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2

년 사이의 간호사가 84명(22.0%)이었다. 직위는 일반간호사

가 341명으로 89.5%에 해당하며, 평균 월급은 287명(75.3%)

이 월 2백만원 이상이었다(Table 1). 

2.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임파워먼트 정도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임파워먼트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전반적인 사회적 지지의 평균은 5점 

척도에서 3.87±0.46점이며, 사회적 지지의 하위 범주를 보면 

가족의 지지가 4.12±0.66점으로 가장 높고 상사의 지지가 3.57 

±0.64점으로 가장 낮았다. 자아존중감은 4점 척도에서 2.84± 

0.33점, 임파워먼트는 5점 척도에서 2.83±0.66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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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of Empowerment by General Characteristics (N=38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Empowerment

M±SD
t or F (p)
Scheffe ́́́

Age (year) ≤25
26~30
31~35
≥36

136 (35.7)
132 (34.6)
 83 (21.8)
30 (7.9)

28.23±4.97

2.67±0.62
2.80±0.62
2.99±0.69
3.27±0.62

9.36
(＜.001)

a, b＜c, d

Marital status Married
Unmarried

 88 (23.1)
293 (76.9)

2.79±0.64
2.96±0.71

-2.13
(.034)

Religion Yes
No

196 (51.4)
185 (48.6)

2.81±0.67
2.85±0.65

-0.72
(.471)

Education level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143 (37.5)
169 (44.4)
 69 (18.1)

2.73±0.62
2.76±0.65
3.21±0.63

14.94
(＜.001)
a,b＜c

Total clinical career
(year)

＜1
1~2
3~4
5~9
≥10

 45 (11.8)
 84 (22.0)
 65 (17.1)
110 (28.9)
 77 (20.2)
3.24±1.3

2.34±0.53
2.82±0.61
2.76±0.64
2.91±0.59
3.08±0.73

10.69
(＜.001)

a＜b, c, d, e

Current department 
career (year) 

＜1
1~2
3~4
5~9
≥10

 76 (20.0)
119 (31.2)
 80 (21.0)
 95 (24.9)
11 (2.9)

2.60±1.1

2.51±0.60
2.93±0.67
2.85±0.63
2.89±0.65
3.41±0.39

7.96
(＜.001)

a＜b, c, d, e

Position Staff nurse
Charge nurse or higher

341 (89.5)
 40 (10.5)

2.77±0.64
3.37±0.58

-5.71
(＜.001)

Work Unit Medical unit
Surgical unit
Intensive care unit
Operating room
Emergency department
Others

 94 (24.7)
123 (32.3)
32 (8.4)

 41 (10.8)
34 (8.9)

 57 (14.9)

2.81±0.62
2.89±0.70
2.75±0.54
2.91±0.77
2.91±0.68
2.68±0.59

1.10
(.358)

Salary per month
(10,000 Won)

Less than 200
200 or more

 94 (24.7)
287 (75.3)

2.57±0.61
2.92±0.65

-4.51
(＜.001)

Table 2.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Empowerment
(N=381)

Variables M±SD

Social support
Family
Meaningful persons
Supervisors
Co-workers

3.87±0.46
4.12±0.66
4.05±0.54
3.57±0.64
3.75±0.53

Self-esteem 2.84±0.33

Empowerment 2.83±0.66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파워먼트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임파워먼트를 분석한 결과

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임파워먼트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연령, 결혼, 교육 수준, 총 임상 경력, 현 

근무부서 경력, 직위와 월급여였다. 연령에서는 나이가 많아

질수록 임파워먼트의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분석 결과는 31세 이상의 연

령이 31세 미만의 연령에 비하여 임파워먼트가 유의하게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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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Empowerment (N=381)

Variables 

Social support

Self-esteem Empowerment
Family

Meaningful 
persons

Supervisors Co-workers

r (p) r (p) r (p) r (p) r (p) r (p)

Social support

Family  1

Meaningful persons   .70 (＜.001)  1

Supervisors   .36 (＜.001)   .34 (＜.001) 1

Co-workers .  36 (＜.001)   .45 (＜.001) .64 (＜.001) 1

Self-esteem   .27 (＜.001)   .31 (＜.001) .26 (＜.001) .28 (＜.001) 1

Empowerment .17 (.001) .14 (.007) .35 (＜.001) .26 (＜.001) .33 (＜.001) 1

것으로 나타났다(F=9.36, p<.001). 교육 수준에 있어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임파워먼트의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

이며, 사후 분석 결과는 대학원 이상에 재학 중인 간호사가 

3,4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F=14.94, p<.001). 총 임상 경력이 길수록 임

파워먼트의 수준이 높았으며, 1년차 미만의 간호사가 1년차 

이상의 간호사에 비해 임파워먼트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낮게 나타났다(F=10.69, p<.001). 현 근무부서의 경력 또

한 1년차 미만의 간호사의 임파워먼트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낮았다(F=7.96, p<.001). 그리고, 일반간호사보다 주임

간호사 이상이 임파워먼트가 높았고(t=-5.71, p<.001), 월급

여가 200만원 이상의 경우에서 임파워먼트가 높았다(t=-4.51, 

p<.001)(Table 1).

4. 간호사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임파워먼트의 상관

관계 

본 연구의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임파워먼트

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고, 모든 변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주

요하게 탐색하고자 하는 변수인 임파워먼트와 상관계수 0.3 이

상의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상사의 지지이며(r= 

.35, p<.001), 다음으로 자아존중감(r=.33, p<.001)이었다. 

5. 간호사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임파워먼트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

는 독립변수 간에 상관계수가 0.8 미만으로 나타난 모든 요

인을 분석에 이용하였고, 회귀분석의 가정을 모두 충족하였

다. Durbin-Watson을 이용하여 오차의 자기상관성을 검정

한 결과는 통계량이 1.86으로 2와 가까워 자기 상관성이 없다

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는 VIF가 

1.17~8.36으로 10보다 크지 않으므로 모든 변수는 다중공선

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Cook’s Distance 

통계량을 이용하여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381개 중에 1.0 

이상인 개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 모형으로 Model 1은 임파워먼트에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낸 일반적 특성으로 나이, 결혼, 학력, 총 임상 경력, 현 근무

부서 경력, 직위와 월급여를 변인으로 분석한 것이며, Model 

2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을 추가하여 단계적으로 분석

한 것이다. Model 1의 설명력은 10.8%로, 유의한 변수는 직

위와 월급여이었다(F=6.74, p<.001). Model 2에서는 23.3%

로 설명력이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9.90, p< 

.001).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력을 갖는 변수는 월급여

(β=.13, p=.012), 자아존중감(β=.24, p<.001), 그리고 상

사에 의한 사회적 지지(β=.24, p<.001)이었다.

논 의

본 연구는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

감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간

호사 임파워먼트의 향상을 위한 전략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사의 임파워먼트의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2.83점으로, 선행연구의 임파워먼트 수준보다 낮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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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Factors Affecting Empowerment (N=381)

Variables 
Model 1 Model 2 

 β t (p)    β t (p)

Age .13 0.98 (.330) .11 0.94 (.350)

Marital status (unmarried) .04 0.63 (.532) .07 1.30 (.195)

Education level (university) -.06 -0.97 (.335) -.04 -0.77 (.444)

Education level (graduate school) .07 0.87 (.384) .02 0.33 (.745)

Total career -.02 -0.12 (.901) ＜-.01 -0.03 (.979)

Current career .05 0.92 (.357) .06 1.06 (.289)

Position (charge nurse or higher) .14 2.01 (.045) .10 1.51 (.132)

Salary per month (200 or more) .14 2.55 (.011) .13 2.52 (.012)

Social support (family) ＜.01 0.02 (.986)

Social support (meaningful persons) -.06 -0.93 (.354)

Social support (supervisors) .24 3.83 (＜.001)

Social support (co-workers) .04 0.58 (.566)

Self-esteem .24 4.89 (＜.001)

Adj. R2=.11, F=6.74, p＜.001 Adj. R2=.23, F=9.90, p＜.001

Dummy variables: marital status (married=0), education level (college=0), position (staff nurse=0), salary per month (less than 200=0).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Jeon 등이 

수도권에 소재한 4개 병원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임파워먼트

를 측정한 연구에서 임파워먼트는 3.45점으로[17], 본 연구보

다 높았다. Jeon 등 연구[17]와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은 총 임상경력으로, Jeon 등의 

연구에서 평균 경력은 6년 7개월이었고 본 연구의 평균 경력

은 3년 3개월이었다. 따라서, 경력이 임파워먼트의 주요 변수

로 밝혀진 연구[3, 5]에 근거하여 경력에 의한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경력에 따른 임파워먼트 차이의 분석에

서 총 임상경력과 현재 근무부서의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에 

임파워먼트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난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

고 있다. 

지방에 소재한 4개 병원의 간호사 256명을 대상으로 본 연

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Park 등의 연구에서는 임파워먼

트가 2.86점으로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23]. Park 등의 연구에

서 간호사의 평균 임상경력이 6.74년으로 본 연구에 비하여 

길었지만, 임파워먼트가 유사하게 나온 것은 월급여에 따른 

차이로 파악된다. Park 등의 연구에서 월급여 수준이 200만

원 미만의 간호사가 75%에 해당하며, 200만원 미만의 월급여

를 받는 간호사의 임파워먼트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월급여는 간호사의 임파워먼트

에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의 하나이며, 월급여가 2백만원 이

상인 간호사의 임파워먼트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

났다. 본 연구와 Park 등의 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월급여는 

임파워먼트와 관련된 주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규

직 간호사와 비정규직 간호사의 임파워먼트를 비교한 Han 등

의 연구에서는 정규직 간호사와 비정규직 간호사는 평균 경력

에도 차이가 있었으며, 임파워먼트도 정규직 간호사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4].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임파워먼트는 경력 또는 근무 조건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년 미만 간호사의 이직율이 31.2%에 달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많은 병원들이 신규 간호사를 대상으로 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직을 예방하고 있으나[7,24], 임파워먼

트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된 월급여와 같은 직접적 측

면에 대한 고려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가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의 평균 점수는 

3.87점이며,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가장 많이 받으며(4.12점), 

상사로부터 지지를 가장 적게 받는 것(3.57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상사에 의한 사회적 지지 점수는 Kim 등이 경기도

에 소재한 3개 병원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측정한 상사에 의한 

사회적 지지 점수 2.98점보다 높게 나타났다[25]. 하지만, 본 

연구와 Kim 등의 연구의 공통점은 간호사들이 상사의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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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보통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상사보다 동료로부

터 더 많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혼 

간호사를 대상으로 상사의 지지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상사의 

지지가 5점 만점에 2.69점으로 다른 사람에 의한 지지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간호사들이 상사의 지지를 전반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26]. 직장 내에서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정서

적, 감정적 교류를 통한 상사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그리

고 지지적 환경이 조성될수록 간호사는 업무생산성 향상과 소

진의 감소를 경험하게 되므로[2,10], 상사의 지지를 강화하는 

조직 문화의 발전을 기대한다. 

본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수도권 지역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11], 지방의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12]

와 비슷한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상사 그리고 동료의 사회적 지지는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는 간호사의 외적 자원인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여 내적 자

원인 자아존중감도 향상 가능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간호

사가 근무 부서 내에서 지지 받지 못하고 따돌림이나 괴롭힘

을 당하는 경우에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연구결

과[27]를 바탕으로, 지지적 근무 환경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

과로 생각된다.

상관분석에서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임파워먼트와 상관계

수가 0.3 이상으로 나타남으로써, 뚜렷한 양적 상관 관계를 나

타난 독립 변수는 상사에 의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었

다. 이 변수들은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월급여와 더불어 간호

사의 임파워먼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 결과는 월급여가 직무만족도, 직무자율성과 밀접히 

연관되며, 이를 통해 임파워먼트 향상에 기여한다는 선행연구

의 결과를 확인한 것이다[6, 23, 28]. 선행연구에 나타난 간호

사의 임금은 지역과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연구대상자

의 75%가 3,000만원 이하의 연봉을 받거나[17] 연구대상자가 

75%의 월급여가 200만원 미만이었다[23]. 이러한 간호사의 

임금 수준은 2013년 대졸 이상 직장인의 평균 경력의 임금 수

준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29]. 따라서, 월급여는 간호사의 

임파워먼트 향상을 위한 필수 요인으로 판단된다. 

자아존중감은 간호사 개인 측면에서 전문직 자아개념을 강

화하고[14] 정신적 문제로부터 회복하는 힘으로 작용하기 때

문에[12,16], 개인이 가진 내적 자원으로서 임파워먼트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였고,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임파

워먼트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

사 직무몰입의 영향요인으로서 임파워먼트와 자아존중감 간

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28]. 자아존

중감이 높을수록 개인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내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며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와 통제적인 힘

을 가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부여된 재량권 혹은 

책임을 의미하는 임파워먼트의 향상에 주요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11,12,16]. 

사회적 지지의 유형에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족 또

는 지인에 의한 지지는 문헌마다 업무 성과나 직무 스트레스

와 관련성 여부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업무와 관

련이 있는 사람들의 지지는 일관되게 업무 성과 또는 직무 스

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0]. 본 연구에서도 상

사의 지지는 간호사 개인이 가진 외적 자원으로서 임파워먼트

와 양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또한 임파워먼트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근무 환경 

내에서 상사의 지지를 향상하기 위한 전략 개발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직장 내에서 상사의 지지를 높게 인식할

수록 공감 피로와 소진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감소하고 공

감 만족과 건강 상태의 향상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증가하

였으나[10],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사들은 상사의 지지를 가족

이나 동료의 지지에 비해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

로 상사의 지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직원들이 상사에게 지지를 받는다고 느끼는 경우는 의

사결정의 과정에 소속 직원들을 참여하게 하고, 믿음을 주고, 

자율성을 육성하거나 직원이 의미있게 생각하는 업무를 위임

하고, 간호사 근무 스케쥴의 조정이나 필요한 자원의 활용 등

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활동 중에서 특히 의사결정의 과정에 

소속 직원들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임파워먼트를 제공할 수 있

다고 하였으나[2], 직원들이 상사의 지지 중에서 가장 낮은 점

수를 주는 항목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기회의 제공인 것으로 

나타났다[5].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직원들에게 의사결정의 기

회를 부여하거나 직원들이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무엇인

지를 파악하는 등의 조직 문화가 정착하기를 기대한다. 

결 론

본 연구는 간호사의 외적 자원인 상사 및 동료를 포함한 사

회적 지지와 내적 자원인 자아존중감과이 임파워먼트에 미치

는 영향을 규명하여, 향후 임파워먼트 향상의 전략 개발에 사

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임파워먼트는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

났고, 일반적 특성 중에 나이, 결혼, 학력, 총 임상 경력, 현 근

무부서 경력, 직위와 월급여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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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간호사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급여, 상사에 의한 사회적 지지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임파워

먼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사의 임파워먼트 향상이 필요하며, 

특히 경력이 짧은 간호사의 임파워먼트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전략적 접근 

방법을 고려할 때에 간호사 개인이 조절할 수 없는 외적 자원

으로서 월급여, 상사에 의한 사회적 지지가 임파워먼트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일 개 지역에 소재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행한 

것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으나, 전체 간호사의 임파워

먼트를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임파워먼트와 관련된 상사

의 지지 형태나 임금 수준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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